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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두 방식은
못 갚았을 때 달라진다
두 방식의 조건과 금리, 의무상환액 계산법, 연체 처리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원문과 국세청 통계로 따라간다

2025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40만 4천 명이다.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연 1.70%다.

방식은 둘이다.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부터

갚기 시작한다. 일반 상환은 빌린 날부터 이자를 낸다. 이름은 갚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킨다.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못 갚았을 때다. 일반

상환은 연체원금에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 2.0%포인트를 더한

지연배상금이 연체일수에 따라 붙는다. 취업 후 상환은 연체금이

미납액의 5%에서 멈춘다.

상환기준소득은 2018년 총급여 2,013만 원에서 2026년 3,037만

원으로 올랐다. 연구소는 기준을 올리는 방식만으로 닿지 않는 구간이

있다고 본다. 계산액이 적어도 연 36만 원은 내야 한다.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에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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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

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계약과 신청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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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학자금대출 금리는

12학기째 연 1.70%다.

취업 후 상환은 총급여

3,037만 원을 넘어야

갚기 시작한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대학에 다니려고 빌린 돈을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무엇으로

빌리는가. 언제부터 얼마를 갚고, 못 갚으면 무엇이 붙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2025년 40만 4천 명이 약 2조 2,000억 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1.70%로 12학기째 같다. 취업 후 상환은 총급여

3,037만 원을 넘은 해부터 갚는다. 학부 과정은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를 낸다.

계산액이 36만 원에 못 미쳐도 36만 원을 낸다. 못 갚을

때가 다르다. 일반 상환은 연체원금에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 2.0%포인트를 더한 지연배상금이

연체일수에 따라 붙는다.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취업 후 상환은 연체금이 미납액의

5%에서 멈추는 대신 국세청이 걷는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소득이 끊겼으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한다. 재학 중은 4년, 실직과 퇴직은

2년이다. 여윳돈이 생기면 미리 갚는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이미 연체했으면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약정을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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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 읽는 법

두 방식의 이름을 줄여 적지 않았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으로 적었다.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기준과 연간소득금액 기준 두 가지로

나온다. 숫자마다 어느 기준인지 적었다.

의무상환액 계산 보기는 연구소가 계산한 값이다.

근로소득공제만 넣었다. 계산식은 각주에 있다.

국세청 통계와 한국은행 금리, 의원실 제출 자료는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마다 어느 매체인지 각주에 적었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차례

1장 한 해 40만 명이 학교에 다니려고 돈을 빌린다 3

2장 두 방식은 조건부터 다르다 4

3장 못 갚았을 때 붙는 것이 다르다 8

4장 언제부터 얼마를 갚는가 12

5장 아직 막히지 않은 곳 16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8

부록 가 용어 풀이 20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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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40만 명이 학교에

다니려고 돈을 빌린다. 한

학기에만 36만 명이다.

한 해와 한 학기

한 해 실적과 한 학기

실적은 세는 기간이

다르다. 두 값을 나란히

놓고 견주면 어긋난다.

1장

한 해 40만 명이 학교에 다니려고 돈을

빌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돈에 걸린 일인가.

40만 4천명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2025년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조 2,000억원
학자금대출 지원 금액

2025년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1.70%

그 돈에 붙은 대출금리(연)

2025년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25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40만 4천 명이다.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545만 원을 빌린 셈이다. 2조 2,000억 원을 40만 4천 명으로 나눈

값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36만 명이 1조 2,517억 원을 빌렸다. 한 학기 값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학기 대출액이 지난해 같은 학기보다 1,084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얼마이길래

일반대학 192곳에서 학생 한 사람이 한 해에 내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이다.

지난해 712만 3,100원보다 2.1% 올랐다.

사립대는 823만 1,500원, 국·공립대는 425만 원이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두 방식 가운데 무엇으로 빌리고, 언제부터 얼마를 갚으며, 못

갚으면 무엇이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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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0%는 은행 일반신용대출

5.97%의 3분의 1이 안 된다.

1,000만 원을 한 해 빌리면

이자 차이가 42만 7천 원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등록금을 낼 수 있으면 오늘 대출을 알아볼 일은

아니다. 빌리지 않는 편이 언제나 싸다.

2장

두 방식은 조건부터 다르다

사실과 절차만 적는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3장에서 다룬다.

20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최장

상환기간

2026학년도 1학기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4,000만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총한도(대학·전문대학)

2026학년도 1학기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400만원
생활비대출의 한 해 한도

2026학년도 1학기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생긴 뒤에 소득에 따라 갚는다. 걷는 곳은 국세청이다.

일반 상환은 매달 나눠 갚는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같은 금액을 내거나,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낸다.

신청 나이가 다르다. 취업 후 상환은 학부 만 35세 이하, 대학원 만 40세

이하다. 일반 상환은 만 55세 이하다.

신용 요건도 다르다. 취업 후 상환은 제한이 없다. 빚을 갚지 못해 등록된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은 다르다.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빚을 갚지 못해 등록된

사람은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빌린 학자금대출이 취업 후 상환인지 일반

상환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자동응답은

24시간, 상담원 연결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1

다음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고지서로 확인하고 빌릴

금액을 정한다.

확인하는 곳 · 학교가 보내는 등록금 고지서. 일반대학 평균은 한 해

727만 원이다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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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제도의 정식 이름은

거치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는다. 기간이 끝나면

남은 원금을 나눠 갚기

시작한다.

가장 큰 차이는 이자를 언제부터 내느냐다.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원금도 이자도 내지 않는다.

그 사이 이자는 쌓인다. 면제 대상이면 그마저 붙지 않는다. 일반 상환은 빌린

날부터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낸다.

<표 1> 금리는 같고 나머지 조건은 거의 다르다

두 학자금대출의 신청 조건과 상환 방식 (2026학년도 기준)

항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나이
학부 만 35세 이하,

대학원 만 40세 이하
만 55세 이하

신용 요건
없다. 빚을 갚지 못해

등록된 사람도 받는다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빚을 갚지 못해 등록된

사람은 못 받는다

금리 변동금리 연 1.70% 고정금리 연 1.70%

등록금 한도
그 학기에 내야 할 금액

전액. 총한도가 없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모두

합쳐 4,000만 원까지

생활비 한도
한 해 400만 원, 학기당

200만 원
같다

언제부터

갚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부터
빌린 날부터 이자를 낸다

누가 걷나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못 갚으면

연체금 2%에 매월 0.5%

를 더한다. 합계는 5%

까지

지연배상금 연 3.70%가

날짜 단위로 붙는다

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이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미룬다

최장 20년. 갚지 않는

기간 10년과 갚는 기간

10년

주: 1) 나이에는 예외가 있다. 먼저 취업한 뒤 진학한 사람은 만 45세까지, 만 55세가

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은 만 5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일반 상환의 등록금 총한도는 5·6년제 대학 6,000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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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 원이다.

자료: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안)」과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을 정리.

2026학년도에 바뀐 것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의 등록금 대출에서 소득 요건을 없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다르다. 학부생은 8구간 이내이고, 9구간이라도

긴급생계곤란자면 받는다. 대학원생은 6구간 이내다.

2026학년도 2학기에는 생활비대출에 개인 총한도를 새로 두었다. 빚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는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새로

생겼다.

금리는 12학기째 같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0%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열두 학기 동안 같다.

그 전에는 더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2.2%였다.

2020학년도 1학기에 2.0%, 2학기에 1.85%로 낮췄다. 금리는 교육부장관이

학기마다 고시로 정한다.

<표 2> 1,000만 원을 한 해 빌리면 이자가 42만 7천 원 차이 난다

학자금대출 금리와 예금은행 대출 금리 (2026년 8월 기준)

구분 금리(연)
1,000만 원을 한 해

빌릴 때 이자
자료 기준

학자금대출 1.70% 17만 원 2026학년도 2학기

예금은행 일반신용대출 5.97% 59만 7천 원 2026년 7월 신규취급액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4.64% 46만 4천 원 2026년 7월 신규취급액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4.48% 44만 8천 원 2026년 7월 신규취급액

주: 1) 이자는 원금에 금리를 곱한 값이다. 원금을 한 해 동안 그대로 두었을 때의 값이고 연구소가 계산했다.

2) 은행 금리는 2026년 7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이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보다 0.25%p 올랐다.

자료: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한국은행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년 8월 26일 발표)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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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하루 단위로 센다. 미리 갚을 때 내는 돈은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재학 중 이자를 면제받는 사람

대상은 정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학생,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다.

2026년 5월 12일에 자립지원 대상자가 들어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에 보호가 끝난 사람이다.

2026년 7월 1일에 다시 넓혔다. 기준중위소득 130%인 6구간 이하가

대상이다.

2026년 11월 20일에는 지역 기준이 들어온다. 비수도권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8구간 이하가 대상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금리가 열두 학기째 같으므로 더 싼 곳을 찾아

갈아탈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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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이 몇 구간인지 확인한다. 이자 면제와

생활비대출 한도가 구간으로 갈린다.

확인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에 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의

결과 화면

1

빌린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한다.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다.

확인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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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은 언제 갚느냐로 갈리지

않는다. 못 갚았을 때 무엇이

붙느냐로 갈린다.

지연배상금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을 때 원금에 더해

내는 돈이다.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비율로 날짜만큼

붙는다.

3장

못 갚았을 때 붙는 것이 다르다

두 방식의 이름은 갚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킨다.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어디인가.

2%

취업 후 상환 체납 때 처음 붙는

연체금 비율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5%

취업 후 상환 체납 시 연체금

합계 한도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개월 이상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연체

기간

2025년 8월 기준 · 서울특별시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

돈을 대는 곳과 걷는 곳이 다르다

학자금대출의 돈은 한국장학재단이 댄다. 걷는 일은 나뉜다.

취업 후 상환의 의무상환 관리와 장기미상환자 관리는 법이 국세청에

맡겼다.

그래서 체납에는 국세를 걷을 때 쓰는 수단이 붙는다.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할

수 있다.

소득이 적어도 절차는 같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든 체납자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지 말라고 적었다. 상환

능력을 따져 관리를 나누라는 내용이다.

저소득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분할납부, 상환유예를 먼저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일반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관리한다. 은행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지연배상금이 날짜만큼 붙는다.

연체하면 무엇이 붙나

일반 상환의 지연배상금률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0%를 더한 값이다.

지금 금리로는 연 3.70%다.

계산은 하루 단위다. 연체한 금액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고 연체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다.

1,000만 원을 100일 연체하면 10만 1,370원이 붙는다.

취업 후 상환은 다르다. 의무상환액을 체납하면 미납액의 2%가 연체금으로

붙고, 그 뒤 매월 0.5%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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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준소득은 8년 사이

1,024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못 갚는 몫의 비율은 7.3%에서

19.4%가 됐다.

합계는 미납액의 5%를 넘지 못한다. 36만 원을 체납하면 7,200원에서 시작해

1만 8,000원에서 멈춘다.

멈추는 대신 다른 것이 붙는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본다.

신용정보에 오르는 시점은 정해져 있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표 3> 한쪽은 날짜만큼 붙고 한쪽은 5%에서 멈춘다

두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붙는 것과 그 한도 (2026년 8월 기준)

구분 붙는 것 비율 한도와 그 밖의 조치

일반 상환 지연배상금

연 3.70%. 대출금리

1.70%에 연체가산금리

2.0%를 더한다

연체원금에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 2.0%

포인트를 더해 일 단위로

계산한다

취업 후 상환 연체금
미납액의 2%. 그 뒤

매월 0.5%를 더한다

합계가 미납액의 5%를

넘지 못한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본다

두 방식 공통 신용정보 등록
비율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한다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다

주: 1) 지연배상금률은 대출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뀐다. 연체가산금리 2.0%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같다.

2) 취업 후 상환의 연체금은 국세청이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않았을 때 붙는다. 재학 중 쌓이는 이자와 다르다.

자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와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리.

기준을 올려도 못 갚는 비율은 올랐다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오른다. 2018년 총급여 2,013만 원에서 2026년

3,037만 원이 됐다.

8년 사이 1,024만 원, 50.9% 올랐다.

못 갚는 비율은 반대로 갔다.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3%에서

2025년 19.4%가 됐다.

인원 기준은 2021년 14.4%에서 2025년 18.0%로 올랐다. 상환 대상자 여섯

명 중 한 명꼴이고, 통계를 만든 뒤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자가 5년 사이 3만 9,345명에서 5만 7,580명으로

늘었다고 적었다. 체납액은 481억 원에서 813억 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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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액이 적어도 36만 원은 낸다

의무상환액에는 아래쪽 기준이 있다. 계산액이 연 36만 원에 못 미쳐도 36만

원을 낸다.

학부 과정은 상환율이 20%다.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180만 원 넘는

지점에서 계산액이 36만 원이 된다.

그보다 적게 넘은 사람은 계산액보다 많이 낸다. 기준을 갓 넘은 구간에 더

무겁게 걸린다.

조건을 바꾸면 선택이 바뀐다

2026학년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의 등록금 대출에서 소득 요건을 없앴다. 그

학기 숫자가 답을 보여 준다.

취업 후 상환 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4억 원, 56.0% 늘었다.

학부생이 1,609억 원, 대학원생이 925억 원이다.

전체 증가액은 1,084억 원이다. 취업 후 상환이 2,534억 원 늘었으니 일반

상환은 1,450억 원 줄었다.

학생이 방식을 고를 때 결정적인 것은 조건이다. 안내가 아니라 요건이 선택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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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 가

대상은 넓히고 연체 부담은 낮춰 왔다

취업 후 상환은 2010년에 시작했다. 그때는 소득 7분위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다.

2015년에 8분위까지 넓혔다. 2022년에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2023년에 모든 유형의 대학원을 넣었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앴다.

연체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갔다. 2020학년도 1학기에 단일

6%에서 대출금리에 2.5%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해 2학기에 연체가산금리를 2.0%로 낮췄다. 그 전에는 3개월

이하 7%, 3개월을 넘으면 9%였다.

취업 후 상환 쪽도 낮췄다. 연체금 3%를 2%로, 매월 가산금

1.2%를 0.5%로, 한도 9%를 5%로 줄였다.

낮춘 한도는 2025년 3월 18일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몫부터

적용한다.

금리가 높던 시절의 대출은 두 차례 갈아탈 길을 열었다. 2009년

2학기 이전에 빌린 평균 7.0%짜리를 2.9%로 바꿔 주는

방식이었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취업 후 상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다. 걷는

절차는 국세청 훈령이 정한다.

일반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다.

학기마다 교육부장관이 자격 요건을 고시한다. 상환기준소득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

두 방식은 근거 법이 다른 제도다. 같은 상품의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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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하루 이틀 늦었다고 신용정보에 오르지는

않는다. 등록은 6개월 이상이라야 한다.

4장

언제부터 얼마를 갚는가

평균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계산해 본다.

3,037만원
2026년 상환기준소득(총급여

기준)

2026년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

학부 과정의 의무상환 비율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36만원
한 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부터 갚는다. 2026년 값은

총급여 3,037만 원이다.

지난해 2,851만 원보다 186만 원, 6.5% 올랐다.

연체가 시작됐으면 며칠째인지 센다. 6개월이 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한다.

확인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6개월 이상이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1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았으면 납부기한을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2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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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800만 원이면 낼 돈이

없다. 3,000만 원이면 36만

원을 내고, 3,500만 원이면

110만 4천 원을 낸다.

총급여와 소득금액

총급여는 한 해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값이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뺀

값이다. 법이 정한

기준은 소득금액이다.

<표 4>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올랐고 인상액도 커졌다

연도별 상환기준소득(총급여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액 (단위: 만 원)

연도 상환기준소득 전년 대비 인상액

2018년 2,013 —

2019년 2,080 67

2020년 2,174 94

2021년 2,280 106

2022년 2,394 114

2023년 2,525 131

2024년 2,679 154

2025년 2,851 172

2026년 3,037 186

주: 1)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기준과 연간소득금액 기준 두 가지로 나온다. 이 표는

총급여 기준이다.

2) 전년 대비 인상액은 연구소가 두 해의 값을 뺀 것이다.

자료: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각 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의 연도별

상환기준소득 표.

두 기준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으로 1,898만 원이고, 총급여로는 2,851만 원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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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을 계산해 보면

계산은 세 단계다.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뒤 상환율을 곱하고, 그해

스스로 낸 돈을 뺀다.

상환율은 과정에 따라 다르다. 전문학사와 학사는 20%, 전문기술석사와 석사,

박사는 25%다.

2025년 귀속 소득으로 계산해 본다. 아래 세 보기는 근로소득공제만 넣은

값이다.

총급여 3,5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2,450만 원이다.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을 552만 원 넘는다.

여기에 20%를 곱하면 110만 4천 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9만 2천 원을

급여에서 뗀다.

총급여 3,0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2,025만 원이다. 127만 원을 넘고

계산액은 25만 4천 원이다.

계산액이 36만 원에 못 미치므로 36만 원을 낸다. 매달 3만 원이다.

총급여 2,800만 원이면 상환기준소득에 못 미친다. 낼 돈이 없다. 이자만 붙고

원금은 미뤄진다.

2026년에 실제로 통지된 것

국세청은 2026년 4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대상은 19만 명이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확정한 인원이다.

미리 낼 수도 있다. 6월 말까지 전액을 내거나, 6월 말과 12월 말에 절반씩

나눠 낸다.

미리 내지 않으면 회사가 뗀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달 12분의

1씩이다.

못 갚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국세통계포털의 2025년 귀속 통계를 보면 상환 대상자가 31만 9,648명이다.

누적 기준이다.

이 가운데 26만 2,068명이 갚았고 5만 7,580명이 체납했다.

체납액은 813억 원이다. 통계를 만든 뒤 처음으로 800억 원을 넘었다.

1인당 141만 원이다. 통계를 만든 뒤 가장 많다.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은 19.4%, 인원 기준은 18.0%다. 두 값 모두 가장

높다.

33

33

34

34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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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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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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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못 갚는 몫의 비율이 9년 사이 두 배를 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 (누적, 단위: %)

(단위: %)

0

5

10

15

20

7.3

19.4

2016년 2025년

통계를 만든 뒤 가장 높다

주: 1)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그해까지 갚아야 할 금액 가운데 갚지 않은 금액의 비율이고 누적 기준이다.

2) 인원 기준 비율은 따로 있다. 2021년 14.4%에서 2025년 18.0%가 됐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통계.

일반 상환 쪽 연체도 늘었다. 2025년 7월 기준 연체자가 2만 2,104명이다.

연체 잔액은 1,148억 원, 1인당 519만 원이다. 2022년에는 1만 7,774명에

899억 원이었다.

3년 사이 연체자가 4,331명, 24.3% 늘었다. 연체 잔액은 2023년에 1,000억

원을 넘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총급여가 상환기준소득에 못 미치면 낼 돈이

없다. 따로 신고할 일도 없다.

23

38

38

39

지난해 총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지 계산해 본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의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1

회사에 다니면 7월 급여명세서에서 원천공제 항목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회사가 주는 급여명세서. 한 해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눠 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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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에는 끝이 있다. 재학 중은

4년, 실직과 퇴직은 2년이다. 그

뒤에는 소득이 없어도

의무상환이 다시 걸린다.

소득인정액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올라간다.

5장

아직 막히지 않은 곳

제도가 닿지 못하는 자리를 숫자로 짚는다.

4년
재학 중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10%

졸업 5년 뒤 장기미상환자로

보는 상환 비율 기준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150%

혼인하지 않은

장기미상환자에게 적용하는

상환기준소득의 배수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유예에는 끝이 있다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상환유예를 신청한다. 사유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면 4년이다.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이면 2년이다.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사람도 2년이다.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도 의무상환이 다시 걸린다. 그 뒤를 정한 규정은

없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재산도 본다

졸업 후 5년에 대출원리금의 10%를 못 갚았으면 장기미상환자가 된다.

15년에는 30%, 25년에는 50%가 기준이다.

장기미상환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된다. 법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주고 그 업무를 국세청에 맡겼다.

기준은 세 가지다.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상환기준소득의 150%다.

혼인했고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았으면 180%, 배우자도 받았으면

200%다.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이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강제로 걷지 않는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걸린다는 뜻이다.

남은 빚이 모두 얼마인지 한자리에 없다

해마다 새로 빌려주는 금액은 학기마다 나온다. 2025년 약 2조 2,000억 원이

그런 값이다.

40

40

40

41

42

42

42

42

1

26. 8. 30. 오전 1:59 학자금대출 두 방식은 못 갚았을 때 달라진다 | 넥서스 리서치 2026_59

http://127.0.0.1:4174/research/student-loan-repayment-default-consequences 19/28



아직 갚지 않은 전체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연체 잔액 1,148억 원과 체납액 813억 원으로만 규모를

쟀다. 갚는 중인 몫은 여기에 없다.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남는 길

기한이 지나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면 분할상환약정을 맺을 수

있다.

약정을 맺으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풀린다. 약정을 맺을 때 약정총액의

2~10%를 먼저 내야 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손해금을 깎아 주는 제도도 있다. 감면 폭은 0~9%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채무조정도 길이다. 연체 3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고 학자금대출도 넣는다.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갚을 수 없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밖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조건부로 면제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면 무리해서 갚을 일은

아니다. 중도상환은 언제든 할 수 있다.

38

43

43

43

44

45

45

상환유예를 신청했으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재학

중은 4년, 실직과 퇴직은 2년이다

1

6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분할상환약정을 물어본다. 약정을

맺으면 등록이 풀린다.

확인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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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든 미리

갚을 수 있고, 그해

의무상환액에서 뺀다.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0원
학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2026년 8월 기준 · 한국장학재단

핵심설명서

2년
실직·퇴직·폐업 때 상환유예

기간

2026년 8월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5%

서울시가 지원하는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비율

2025년 8월 기준 · 서울특별시 안내

소득이 끊겼을 때 오늘 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못 미치면 유예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낼 돈이 없다.

여윳돈이 있을 때 오늘 할 것

상환유예를 신청한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

신청하는 곳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재학

중은 4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은 2년이다

1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다.

신청하는 곳 · 같은 누리집. 미리 낼 때는 6월까지 전액을 내거나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낸다

2

이미 연체했으면 분할상환약정을 물어본다.

물어보는 곳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원이 받는다

3

미리 갚는다. 스스로 낸 돈은 그해 의무상환액에서 뺀다.

신청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갚을 금액을 정해 알리면 된다

1

연말정산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넣는다. 상환액의 15%다.

확인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이 알려 주는 원리금 상환액.

근로소득자가 2017년 이후 갚은 몫부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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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금리가 연 1.70%다. 다른 빚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갚는 편이 낫다.

한국장학재단이 할 일

첫째, 두 방식의 연체 처리 차이를 대출 신청 화면 첫 장에 나란히 적는다.

지금은 신청 조건만 앞에 있다.

둘째, 분할상환약정의 기간과 손해금 감면 기준을 숫자로 공개한다.

셋째, 아직 갚지 않은 전체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을 연도별로 공표한다.

당국이 할 일

첫째, 상환 능력에 따라 체납 관리를 나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의견이다.

둘째, 계산액이 적어도 36만 원을 내는 규칙을 저소득 구간에서 다시 본다.

셋째,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정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은 것이 셋이다. 하나는 상환유예 신청 서류다.

국세청은 폐업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실직한 사람은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언제

바뀌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안내를 보면

된다.

둘은 이자 면제의 범위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과 대학원의

8구간 이하가 대상이 된다.  수도권 학생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학기 기본계획의 이자 면제 항목을 보면 된다.

셋은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이다. 기준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기준을 갓 넘은

구간에 닿지 않는다. 인상 폭은 다음 학기 기본계획의 상환기준소득 표를 보면

된다.

사는 곳의 지원 사업을 확인한다. 초입금이나 이자를

지원하는 곳이 있다.

확인하는 곳 · 서울시는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을 지원한다

3

16

4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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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은 해부터 갚는 학자금대출이다. 걷는 일은

국세청이 맡는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빌린 날부터 이자를 내고 정해진 기간에 나눠 갚는 학자금대출이다. 걷는

일은 한국장학재단이 맡는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거치기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는다.

상환기준소득

이 금액을 넘어야 취업 후 상환의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한다.

총급여와 연간소득금액

총급여는 한 해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값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뺀 값이다.

의무상환액

한 해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뒤

상환율을 곱해 정한다.

최소부담의무상환액

계산한 의무상환액이 이 금액에 못 미쳐도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한 해

36만 원이다.

장기미상환자

졸업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정해진 비율만큼 갚지 못한 사람이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된다.

신용도판단정보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실을 담은 정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모으고

금융회사가 함께 본다.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과 재산을 따져 매기는 구간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형편이 어려운

쪽이고, 이자 면제와 생활비대출 한도가 이 구간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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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26일에 열어 확인했다.

[1차]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26년 1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게재본. ba.korea.ac.kr

(https://ba.korea.ac.kr/bbs/csg/86/175392/download.do)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교육부,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보도자료, 2026년 6월 30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500)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안)」, 2026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게재본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kosaf.g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0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각 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moe.g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용·취업 후 상환용).

이화여자대학교·동서대학교·상명대학교 게재본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kosaf.g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은 NEPLA 법령DB에서 확인.

nepla.ai (https://www.nepla.ai/)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7%A8%EC%97%85%ED%

9B%84%ED%95%99%EC%9E%90%EA%B8%88%EC%83%81%ED%99%98%ED%8A%

B9%EB%B3%84%EB%B2%95).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7%A8%EC%97%85%ED%

9B%84%ED%95%99%EC%9E%90%EA%B8%88%EC%83%81%ED%99%98%ED%8A%

B9%EB%B3%84%EB%B2%95%EC%8B%9C%ED%96%89%EB%A0%B9).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서」와 고객상담센터 안내 화면. kosaf.go.kr

(https://www.kosaf.g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한국은행,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년 8월 26일 발표. 원문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에 따른다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bok.or.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2026년 4월

29일 · 교수신문 보도. kyosu.net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

idxno=205119)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2025년 귀속 통계 · 세계일보·세정일보 보도.

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13502244)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국세청, 2026년 4월 20일 발표(의무상환액 통지와 상환유예 절차 개선) ·

파이낸셜뉴스 보도.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604201003191136)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 · 세정일보 보도. sejungilbo.com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31)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한국장학재단, 2026년 6월 12일 발표(2026학년도 1학기 실적과 이자면제 확대) ·

뉴시스 보도.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2_0003667306)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한국장학재단이 문정복 의원실에 낸 연체 현황 자료 · 충청투데이 보도. cctoday.co.kr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790)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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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장학재단, 2026년 6월 25일 발표(재학 중 이자면제 확대) · 한국대학신문 보도.

news.unn.net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3944)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보도자료, 2026년 1월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게재본. kcue.or.kr

(https://www.kcue.or.kr/news/sub03/sub01.php?at=view&idx=2764922)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서울특별시,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 2025년 8월 1일 게시.

mediahub.seoul.go.kr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247)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공고」, 2026년 4월 1일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gg.g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이화여자대학교 연말정산 교육비 안내문(2025년분), 감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ewha.ac.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각주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의 전년도 주요성과. "1.7%의 대출금리로 총

40.4만 명에게 약 2.20조 원"을 지원했다고

적었다.

2조 2,000억 원을 40만 4천 명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장학재단이 2026년 6월 12일 알린

2026학년도 1학기 실적. "총 36만명에게

1조2517억원"으로 적었다. 뉴시스 보도로

확인했다.

같은 발표. 전년 같은 학기보다 1,084억 원

(9.5%) 늘었다고 적었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2026년 4월

29일). 일반대학 192곳 기준이다. 교수신문

보도로 확인했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의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교육부가 2026년 6월 30일 낸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과 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설을 적었다.

각 학기 기본계획의 금리 항목.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0%라는 표기는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안)」에 있다. 이자면제 대상은

2026년 1월 4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했다.

원금 1,000만 원에 각 금리를 곱해 계산했다.

한국은행 「2026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년 8월 26일 발표).

원문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핵심설명서. 이자는 금액에 금리와 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교육부가 2026년 6월 30일 낸 보도자료와

한국장학재단이 6월 25일 알린 내용. 대상을

6구간까지 넓힌다고 적었다.

한국장학재단이 2026년 6월 12일 알린 내용.

"지역대학(비수도권) 대학(원)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로 적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5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 세정일보 보도로 확인했다. 같은

보고서의 강제징수 건수는 다른 매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핵심설명서. 지연배상금률을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0%를 더한 값으로 적었다.

연 3.70%는 연구소가 두 값을 더한 것이다.

1,000만 원에 3.70%와 100일을 곱한 뒤

365로 나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와 같은 법 제30조.

36만 원의 2%는 7,200원, 5%는 1만

8,000원이다.

서울특별시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으로 적었다.

상환기준소득 표. 2022~2026년 값은

「2026학년도 1학기」, 2018~2021년 값은

「2021학년도 1학기」 기본계획에 있다.

3,037만 원에서 2,013만 원을 뺀 1,024만

원은 50.9%에 해당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5년 귀속 통계.

포털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고 세계일보·

세정일보 보도에 따른다. 금액 기준은

세계일보, 인원 기준 2021년 값은

세정일보에 있다. 31만 9,648명에서 5만

7,580명을 빼면 26만 2,068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 세정일보 보도로 확인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연 36만

원으로 적었다. 180만 원에 20%를 곱하면

36만 원이 나온다.

1,084억 원에서 2,534억 원을 빼면 1,450억

원이 준다.

감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와 각 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20학년도 1·2학기」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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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이 "ICL 연체금률(3%→2%), 연체가산금률

(1.2%→0.5%) 인하, 연체금 한도(9%→5%)

인하"로 적었다. 한도를 정한 법

제30조제2항은 2025년 3월 18일에 고쳤다.

각 학기 기본계획의 저금리 전환대출 항목.

1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다.

법과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국세청이 2026년 4월 20일 알린 값이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로 확인했다. 대상 19만

명, 22일 통지로 적었다.

시행령 제10조. 전문학사와 학사는 100분의

20, 전문기술석사와 석사, 박사는 100분의

25로 적었다.

근로소득공제만 넣은 계산이다.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액은 750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값이다.

국세청이 2026년 4월 20일 알린 내용.

파이낸셜뉴스 보도로 확인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5년 귀속 통계.

체납액이 통계를 만든 뒤 처음으로 800억

원을 넘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한 사람당 평균 체납액이다. 세계일보 보도

값이고, 중앙값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

한국장학재단이 문정복 의원실에 낸 2025년

7월 기준 자료. 충청투데이 보도로 확인했다.

1,148억 원을 2만 2,104명으로 나누면

519만 원이다.

같은 자료. 2022년 1만 7,774명과 견주면

4,331명, 24.3% 늘었다. 연체 잔액은

2023년에 1,000억 원을 넘었다.

법 제18조제7항과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19조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조사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법

제5조제2항이 국세청장에게 위탁했다.

배수는 미혼자 150, 배우자가 대출을 받지

않은 기혼자 180, 받은 기혼자 200을 각각

100분율로 적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서.

초입금을 약정총액의 2~10%로, 손해금

감면을 0~9%로 적었다. 약정 기간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다중채무

청년(연체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적었다.

법 제16조제2항·제3항.

국세청이 2026년 4월 20일 알린 개선

방향이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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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을 것

NR-2026-058

소액후불결제

연체정보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유된다

신용카드가 아닌 후불결제는 어떤

규칙 위에 서 있는가. 그 규칙이 쓰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NR-2026-016

빚 조정을 요청할

권리는 연체한 뒤에

생긴다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금융회사에

직접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

요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언제 알려

주는가.

NR-2026-061

오픈뱅킹은 모든

계좌가 아니라

연결한 권한을 연다

오픈뱅킹에 계좌를 연결하면 무엇이

허용되는가. 의심거래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먼저 막고,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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